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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에 관한 민간 및 공공분야의 보고서들 

최근 들어 기술이전과 국립연구소들에 많은 보고서가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출간되었다. 비록 분야는 다르다 하더라
도 이러한 보고서들은 국립연구소에 대한 산업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상업화 과정을 단축시키라는 공통된 메시
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들 보고서들은 또한 공통적으로 기술이전 문제에서 출발 결국은 국립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Sandia 국립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산업 관계 전문가인 Dan Arvizu 는 지적했다. 이러
한 문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로 이어
지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같은 인물들이 반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은 올
들어 국립연구소와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 , 언급된 주제들이다. 

· 국제전략연구센터 

· 에너지성의 자체 방위 프로그램 

· 에너지 장관 자문 위원회 보고 

· 경쟁 위원회 

· 컴퓨터 시스템 정책 프로그램 

· 미 기계위원회 

· 하원 과학·우주·기술 위원회 

에너지성의 방위 프로그램에 따라 대서양 위원회는 21명의 민간 및 공공 분야의 대표를 선정, 60페이지에 달하는 보
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산업계가 국립연구소와 보다 긴밀한 유대 관계
를 유지, 강화하고 방위산업에서 상업화 중심의 산업으로 옮겨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서양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
해 다음 사항들을 제시했다. 

· 산업계와의 연대 프로그램 설립 

· 민군 겸용 R&D 의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서의 산업계의 직접적인 참여 

· 인적 자원 교류 

· 공동 연구개발 협정 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짧게는 1개월까지로 단축 할 수 있도록 협정 과정을 대폭 개편 

· 산업계 전반에 대해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해 자주 브리핑을 실시 

·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연구소 국장들을 위한 자문 기구의 설립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이며 대서양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Acheson 은 연구소 국장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연구소끼리의 기술이전 또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방위비 삭감으로 연구소들이 위
축되고 연구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상업 기술 획득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Washington Technology. 11/1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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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행정부의 최고 우선 순위는 통신 기술 

클린턴 행정부가 초기에는 통신 및 전자 산업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는 부통령 당선자 AL Gore 의 발언 후 미 의회
는 향후 10~20개월의 정보 서비스, 개인 통신 서비스 및 기타 통신 기술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원 통신 및 재정 소위원회는 Larry Irving 의원은 11월 20일 Nev York Law School에서 개최된 통신산업경영자 
회의에서 Al Gore 가 통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 산업에 일대 혁명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국립
통신정보성(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s and Information Admisistration)의 Thomas Sugrue 차관보
는 행정부가 통신 산업에 주력함으로써 모든 관련 기업들에게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화 
회사들도 정보 서비스 산업으로의 진출이 허용될 경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문제들도 제기될 것이다. 

개인 통신 서비스 분야 또는 행정부가 주력하고자 하는 분야인데 시장은 90년대 말까지 250억 달러 내지는 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 예상된다. PCS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전화회사, 무선
전화기 및 유선전화기 회사들도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느냐 그리고 PCS 가 라이센싱 서비스화 되어야 하느냐 등의 정
책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Irving 은 앞으로 10내지 20개월이 통신 산업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
기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유선시대가 가고 완전한 무선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시의 통신 전문 변호사인 Roger Newell 은 무선전화 시대에 전국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느냐가 PCS 에 있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전역은 70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400개의 라이센스
를 가지고 있다. Newell 은 내년 3사 분기에 가면 FCC 가 라인센스를 신청 수 있는 회사의 자격 요건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며 1995년까지 PCS 가 시장에 상품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New Technology Week, 11/30(1992) 

땅 속의 뜨거운 바위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땅 속 저 깊은 곳에서 지상의 석유, 가스, 석탄 매장량의 3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 즉 
뜨거운 바위들이 놓여 있다. 이 에너지원은 공해를 유발하지도 않고 인류가 수천년을 지탱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바위들은 깊이는 다르지만 북미를 비록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다. 바위가 얼마나 뜨겁냐는 지역의 지질과 관
련이 깊은데 최근에 산이 융기했거나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에너지 발전을 위한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손꼽힌
다. 미국에서는 서부 하와이, 알라스타 등을 꼽을 수 있다. 

뉴멕시코주의 Fenton Hill 지역에서는 Los Almos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
이 일환으로 4개월째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수력을 이용, 저수지 밑 8.000피트 정도 깊이로 2개의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은 화씨 400도의 바위 표면에까지 이른다. 한쪽 우물을 통해서는 냉수가 뜨거운 바위로 공급되고 뜨거워진 
물은 펌프로 다시 다른 하나의 우물을 통해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 뜨거워진 물은 발전도의 터빈을 돌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David V. Duchane은 5년 내에 시험 발전소의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계획을 지원하
고 있는 회사로는 Geolectric Power Gorp.이 있는데 이 회사는 현재 갤리포니아주의 Clearlake 시와 협조하여 샌프
란시스코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뉴멕시코의 Plains Electric 사와 San Diego Gas & Electric 사 등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바위를 이용한 발전에 대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도 많은 관심
을 보이고 있다. 

뜨거운 바위를 찾아 땅을 파는 작업에는 특별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여전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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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작업이다. 잘못해서 침투성 바위를 골라 전혀 에너지 생산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연
구자들은 이런 확률이 1/20정도 되는 석유나 가스 시추의 성공 확률보다는 휠씬 높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
력하고 있다. 

* Fortune. 12/28 (1992) 

태양의 주기가 기상 변화를 주요인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태양 밝기의 변화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그 영
향은 이산화탄소, 메탄, CEF 보다 휠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과 1990년 사이 지구 온도는 0.8℃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대기 중의 온실 가스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기상의 변
화는 이물질이 축적되기 이전에도 있었다. 일례로 17세기에 태양이 잠잠한 시기에 이르렀을 때 지구는 "작은 빙하
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의 밝기 와 지구 온난화가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태양 표면의 흑점의 수로 태양의 활동을 측정한다. 이 흑점은 평균 11년의 주기로 생겼다가 사라지곤 하
는데 이 주기도 8년에서 15년까지로 상당히 다양하다. 태양의 움직임을 연구해온 Mick Kelly 씨와 Tom Wigley 씨
는 실제로 흑점의 수보다는 태양의 주기와 태양의 활동이 관련있으리라고 가정하였다. 즉, 태양의 주기가 태양열의 
양을 변화시키는 태양 내부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척도라는 것이다. 이들은 1750년 이후의 태양과 기상의 변화에 온
실 효과의 영향을 추가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리라고 보았다. 1750년부터 1850년 사이에 태양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온실 효과는 지난 몇 십년 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Michael Schlesinger 와 Navin Ramankutty 는 현재는 온실 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지
만 위와 같은 시기 동안의 온난화 현상이 실제로 태양의 변화 때문이라면 여기에 대한 온실 가스의 영향력은 생각보
다는 적으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반으로 줄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한다. 

* New Scientist, 12/5(1992) 

지구 온도 상승이 허리케인 발생의 요인 

열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허리케인이 더욱 지방에서 더 크게 그리고 더 자주 일어난다는 생각에 변화가 일었다. 
허리케인은 덥고 습한 공기 중에서 일어난다. 이 공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수증기가 응축되어 숨어 있던 열을 방
출한다. 이로 인해 공기의 움직임이 잦아지고 폭풍 속에 바람이 모이게 된다.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여러 요인들로 인
해 열대 폭풍은 온도가 26℃ 이상이고 깊이가 60미터 이상인 곳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바다가 더워지면 폭풍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대 폭풍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기상학자들은 YGP(Gray's yearly genesis 
parameter)라는 방법을 이용한다. 온도, 습도와 여러 가지 역동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이 측정 방법은 매년 위성으로 
발견하는 폭풍의 수를 알아내는데 효과적이다. 호주의 CSIRO 기상 연구부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의 배가된 지
역의 기상 모델을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이 모델은 YGP 가 두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예측에 나타
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평년에 발견한 허리케인의 수와 거의 일치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려 줄 것을 호소하였다. 첫째, 그들의 기상모델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가
된 지역에서의 전체 기온은 4.8℃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어떤 연구진의 모델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
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역동적 요인은 두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동안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온도가 변화의 주요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폭풍을 형성하는 온도가 왜 26℃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열대로부터 고온의 바
닷물이 퍼지게 되면 더 낮은 온도에서 폭풍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 New Scientist, 12/5(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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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주의가 하나의 기술 전략으로 부상 

환경 보호 기구인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DEC)의 지도자인 Robert Ferrone 씨가 발표한 " 전략 기술로
서의 환경주의"라는 연설을 작년만해도 호응을 얻지 못했었다. 그러나 올해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나섰다. 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것이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재활용 등
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더 앞선 사람들은 "녹색 디자인(green design)"이나 "환경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the 
environment: DFE)"를 표방하고 나선다. 제반 환경 문제를 연구한 한 연구원은 기술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질적 향상을 위한 디자인이나 제조가 편리한 디자인을 표방하였는데 DFE를 표방하는 측에
서는 이제 엔지니어들도 설계시부터 상품이나 그 제조과정에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다. 즉,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부각되는 것이다 : 원료 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문제, 생산 과정에
서 사용하는 유독성 화학 물질, 소비자가 사용한 뒤 재사용 혹은 재활용 가능성의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 OTA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의 보고서는 녹색 디자인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정부가 
관련 법안이나 기타 수단의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는 조달 결정을 내릴 때
에 공해, 폐기물 등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많은 유럽 기업들은 독일 등이 시행하고자 하는 "수거(take back)"법안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의 기업들은 "greenhood"라는 개념을 앞세워 자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
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이뿐만 아니라 청정 및 통제(cleanup and control) 기술을 팔고 있다. 이렇듯 환경 문제는 이
제 단순히 환경론자의 탁상공론이 아닌 기업들도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이다. 

상당수의 미국 기업들도 환경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 DEC 와 제록스사는 고객들로부터 구형의 
기계를 받아들이고 경우에 따라 제록스사는 그것을 다시 손질해서 판매도 하고 있다. IBM도 1992년 말까지는 이와 
같은 방침을 따르리라는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으며 다른 기업들은 자사 상품에 사용된 재료를 기재하여 재활용이 가
능한지 여부를 알리고 부속의 해체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
다. 많은 이들이 공장에서 공해 물질을 처리하는 것이 제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설계상의 문제라
고 한 환경론자는 밝힌다. 전자업체 중 기존의 설계를 다시 만들기 위한 복잡한 작업을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는 
거의 없다. 아직 설계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분석 정보에 환경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
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전자 업체들은 이제 경우 어떤 소재가 환경이나 작업자들에게 해를 끼치는가를 분
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되는 점을 발견했을지라도 업주들은 그 제조 공정을 쉽게 바꾸지는 않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IBM 사에서는 최근의 한 연구를 통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표준 화학 물질이 여성 근로자들
의 유산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환경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976년 제정된 자원보호와 재생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재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고 의회에서도 새로운 환경법안을 제정하기 위
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10월 초 의회의 한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칩 연구 컨소시움인 Sematech 에 
대해 1993년 예산의 10%를 환경 문제를 위해 예비해둘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전자업계들은 환경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따른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금융상의 혹은 세제상의 지원
이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환경적 디자인이나 새로운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겠지만 장비와 화학 물질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를 휠씬 능가할 것이다. 이윤을 생각한다면 기업들
은 비용과 그에 따른 이윤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 New Scientist. 12/5(1992) 

영국 과학 자문 위원 과감한 개혁을 요구 

영국 정부의 영향력 자문 위원들이 영국 과학의 미래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과학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 William 
Waldegrave 장관에게 하였다. 지난주 발표된 두 개의 보고서에서 과학기술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와 연구위원자문이사회(Advisory Board for the Research Council)는 앞으로 20년 동
안 있어야 할 변화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ACOST 는 현재의 연구 계획을 재정비하여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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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5개 연구 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천문학과 같은 순수 연구를 지원하는 
한 개의 연구 위원회를 두고 이와는 별도로 AIDS 치료법 연구와 같은 응용연구를 지원할 연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들 위원회는 연구 활동보다는 기금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기존의 연
구 위원회가 운영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학의 8억 파운드
의 연구 기금 관장 기관이 교육부에서 과학 기술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BRC는 반대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소와 연구위원회는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들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연구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 ABRC는 기존의 5개 연구 위원회 대신 생물학, 
자연과학 및 공학, 천문학, 입자물리학, 의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을 다룰 6개의 연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이들 연구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과학을 지원하는데 있
다. 

그러나 ACOST와 ABRC는 정부의 시장성 있는 연구 지원 반대 입장에 과감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을 같이 하고 있다. 

* New Scientist, 11/28(1992) 

온실 효과로 위협 받고 있는 북국의 오존층 

낮은 대기층에서의 온난화 현상이 북국에서의 오존 구멍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영국 기상청과 Reading 대학은 
대기층의 이산화탄소 양이 2배로 증가되면 북국의 거의 모든 오존층은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 효과 가스는 지구 표면 근처의 열을 둘러싸서 낮은 대기층은 더워지게 하고 높은 대기층의 
열을 앗아간다. 성층권의 온도는 봄철 남극 오존 파괴의 주요 요인이다. 남극은 겨울에 지구상 어느 곳보다도 추워서 
얼음 조각들이 성층권의 구름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지표 반응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클로린이 형성된다. 

남극 지방에 오존 구멍이 발견된 이후 과학자들은 오존 파괴의 주원인을 연구하기 위해 줄곧 북극의 성층권을 조사
해 왔다. 북극의 성층권은 겨울에도 남극만큼 추워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북국이 겨울에 남쪽 바다에서 맞불어오
는 바람을 막아주는 극부근의 회오리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세력의 북쪽 바람은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덜 세다. 

북극의 오존 구멍 발견으로 이제는 대기 순환에 큰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와 
관련 있는 대기 온도 변화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주로 CFC)의 사용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향후 수십년 동안 성층권의 클로린 함유 물질은 계속 증가
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 효과 가스들도 상당 기간 동안 증가할 것이므로 
이 모두가 북극 지방의 오존 구멍을 넓히는데 크게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세계 기상 기구는 성층권의 오존에 대한 측정을 하였는데 1992년 북위 50도와 60도 사이, 즉 북유럽, 러시아, 캐나
다 지역의 오존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12퍼센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년 동안 측정해온 수치 중 최저의 것
이다. 

올해 피나투보 화산과 허드슨 화산의 폭발로 인해 남극의 오존 구멍은 더욱 심각해졌다. 세계 기상 기구의 측정에 따
르면 남극 성층권에 오존 수치는 최저치를 나타내었으며 남부 아르헨티나와 남부 칠레 지역에서는 오존이 50%나 상
실되어 태양 자외선을 100%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고 한다. 

* New Scientist, 11/28(1992) 

러시아 , 두뇌 유출로 우주 계획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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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특별청문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독
립 국가 연합의 다른 과학분야와 마찬가지로 우주 연구도 경기 침체와 두뇌 유출의 여파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러시아 의회 우주 연구 위원회의 Vladimir Postyshev 씨에 따르면 우주 산업의 전문 인력의 1/3이 더 나은 보수를 
주는 직장을 찾아 떠났다고 한다. 게다가 많은 우주연구 센터들이 지난 8개월 간 받아야 할 예산의 절반도 못받았다
고 한다. 

Postyshev 씨는 다른 공화국들은 방송과 통신에 위성을 사용하여 있으면서도 우주연구 예산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
지 않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카자흐 공화국은 CIS 의 인공위성 발사 최대 기지인 Baikonur 우주선 기지 운영 비용
의 6%만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우주국 국장(Russian Space Agency)인 Uri Koptev 씨는 올해 계획된 25개 민간 위성 발사건 중 14개만
이 성사되었다고 한다. 계획된 70개 군사 위성 발사건중 성사된 것은 27개에 불과하다. 

위성 발사는 1982년 101건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을 민영화하려는 노력 역시 그다
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발사용 로켓트 판매를 위해 6년 간 마켓팅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중 1건만 계약이 성
사되었을 뿐이다. 유인 우주 프로그램에서 러시아는 프랑스 우주인을 Mir 우주 정거장에 보내기로 굳게 합의한 바 있
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위한 협상이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독일, 이스라엘, 한국 등과 함께 진행중
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러시아는 약 1천 5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Mir 우주 정거장의 운영 비용
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액수이다. 

* New Scientist, 11/25(1992) 

* 담당 : 손미령, 박현주(동양분석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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